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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쏘시스템, 세계 문화유산을 가상세계에 복원하는 ‘살아있는 유산’ 캠페인 

진행, 6 개 유적지 재현   

 

 ‘오직 사람이 만들어 나간다(The Only Progress is Human)’ 세번째 캠페인,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미래 세대를 위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체험 기회 제공 

 독일, 인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미국 학생들이 직접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유적지 재현  

 세대간 소통을 통한 배움의 기회 제공,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 

다쏘시스템(www.3ds.com/ko)은 ‘오직 사람이 만들어 나간다(The Only Progress is Human)’의 세번째 

캠페인 테마를 ‘유산과 미래’라고 밝혔다. 지난 2020 년부터 시작된 본 캠페인은 건강, 도시, 자연, 에너지, 

자원보호 등 인류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버추얼 트윈 기술을 통해 미래를 재해석하고 제품 

제작방식을 바꾸며 실제와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선보이는 데 목적이 있다. ‘버추얼 

하모니(Virtual Harmony)’, ‘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에 이어, 세번째 캠페인인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전해줄 6 개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을 가상세계를 통해 경험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혁신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살아있는 유산’ 캠페인에는 독일, 인도, 

일본, 맥시코, 네덜란드, 미국 총  6 개국 

32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다쏘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콜로세움, 

바빌론의 공중 정원, 코나라크 태양신 사원, 

폼페이, 포타 니그라, 슈리 성을 가상 

환경에서 재구현 했다. 다쏘시스템은 이번 

참가팀들에게 멘토링과 3D 익스피리언스 

에듀를 지원했다. 3D 익스피리언스 에듀는 

매년 약 7백만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쏘시스템 솔루션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번 ‘살아있는 유산’ 

프로젝트의 참가팀들은 다쏘시스템의 지원을 통해 통합 모델링, 시뮬레이션,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배우고 정밀하고 풍부한 데이터의 버추얼 트윈 모델을 제작할 수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모두 구현하는 버추얼 트윈 기술은 유적지 각 구조의 설계와 부분적으로 

https://www.3ds.com/ko/
https://www.3ds.com/progress-is-human
https://www.3ds.com/progress-is-human/heritage-and-future
https://www.3ds.com/progress-is-human/heritage-and-future
https://whc.unesco.org/en/about/
https://www.3ds.com/progress-is-human/heritage-and-future/colosseum
https://www.3ds.com/progress-is-human/heritage-and-future/hanging-gardens-babylon
https://www.3ds.com/progress-is-human/heritage-and-future/konark-sun-temple
https://www.3ds.com/progress-is-human/heritage-and-future/pompeii
https://www.3ds.com/progress-is-human/heritage-and-future/porta-nigra
https://www.3ds.com/progress-is-human/heritage-and-future/shuri-castle
https://edu.3ds.com/en
https://edu.3ds.com/en


 

손실되었거나 완전히 손실된 부분 등 유적지 구조물의 역사적 의미와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통찰력까지 

제공한다. 

 

 
 

다쏘시스템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사장 빅투아 드 마제리(Victoire de Margerie)는 “ 지난 40 년간 인류 

발전을 위해 가상환경에서 현실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해 온 다쏘시스템은 

과거와 현재, 미래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라며, “살아있는 

유산 캠페인이 위대한 세계 문화 유산들을 기념하고 오늘날의 혁신 솔루션을 통해 과거를 깊이 이해하며,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다쏘시스템은 교육계의 오랜 

파트너로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통해 창출되는 학생들의 뛰어난 창의성은 언제나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한다.”라고 말했다. 

 

“살아있는 유산” 프로젝트의 작품은 6 월 25 일부터 26 일 까지 파리의 시테 드라 레우시트 Cité de la 

Réussite 에 전시되며, 동 기간에는 인터랙션 방식으로 가상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해당 

프로젝트는 다쏘시스템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더 많은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의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3D 설계 소프트웨어, 3D 디지털 목업 (DMU)과 제품 PLM 솔루션: 

https://www.3ds.com/ko/ 

 
 

다쏘시스템코리아 소셜채널 

https://www.citedelareussite.com/
https://www.citedelareussite.com/
https://www.3ds.com/progress-is-human/heritage-and-future
https://www.3ds.com/ko/


 

         
 

 
 
 
 
 

 
 
 

다쏘시스템에 대하여 

다쏘시스템은 인류 발전을 이끄는 3D 익스피리언스 기업이다. 기업과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하는 협업 

3D 가상 환경을 제공한다. 고객이 혁신, 학습 및 생산의 경계를 넘어 환자와 시민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제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가상 경험을 

창출한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쏘시스템은 140 여 개국에서 30 만 개 고객과 협력하여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보도자료 문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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